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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시직원 복싱선수 이케야마 나오 선수 세계 챔피언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5월 17일, 오카야마직원 복서인 이케다 선수가 WBO 여자 아톰급 

왕좌 결정전에서 죠제베루 · 파가듀안 선수 (필리핀)를 큰 차의 판정으로 

꺾고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케다 선수는 상황을 살핀 일 라운드에서는 파가듀안 

선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론 적극적으로 나가 좌우의 강력한 

펀치로 몇 번이나 로프로 몰아가 압도. 또한 44세에 세계챔피언 획득은 

남녀를 통틀어 국내 최연장자의 쾌거라고합니다. 

그리고 5월 23일 이케야마 선수가 시장실로 왔습니다. 실제로 만난 

이케야마씨는 공격적인 시합 때와는 정반대의 차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직원의 이야기로는 펀치의 근원이 되는 팔의 

근육은 대단하다고 함. 과연 톱 선수!) 

평상시엔 복지 관계 업무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타입으로 평판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카야마시 직원과 복싱을 잘 양립 (공무원이므로 복싱으로 받는 

보수는 일절 받지 않음)하고있는 이케야마씨는 시청 동료들과 나의 

모교이기도 한 오카야마 소잔 고등학교 동문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가을에 첫 방어전이 예정되어있어, 챔피언 방어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신>  

브라질 월드컵 개막까지 앞으로 10일. 국내에서도 축구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는 지난해 설립된 「일본 축구를 응원하는 지자체 연맹」에 

가입했고,  저는 4월의 총회에서 이 연맹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본 대표의 활약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오카야마시에서도, 일본 대표와 일본 축구를 다양한 형태로 응원하고자 

하여, 메일 매거진에서도 세계의 정점을 목표로 도전하는 일본 대표의 

정보 등을 수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